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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     문

 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

“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”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가 

없어,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

망언에 대하여 권고 결의문을 채택 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  o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“목포 앞 바

다에 목이 떠다닌다”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고, 목

포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뼈아

픈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, 이러한 발언이 공식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것은 

개인의 우발적, 충동적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당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나온 

발언이라고 여겨진다.

  o 역사적으로 볼 때 공당의 대변인이 특정 지역을 지정 비하하고 매도하는 

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술책에서 계산된 행

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되며, 이러한 처사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

없습니다.

  o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의원과 26만 목포시민은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

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,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비극

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

려는 것임.



권    고    결    의    문

  우리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

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“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”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

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,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자질과 인격을 의심할 수 밖

에 없다. 

  또한 이러한 발언이 공식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개인의 우

발적, 충동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검토되고 계획된 발언이라고 여겨지며, 26

만 목포시민은 더욱 격분을 느낌과 동시에 한나라당과 그 대변인에 대하여 서운함

과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.

  이러한 발언이 혹시라도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

술책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며, 이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

위해서도 목포지역민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통일하고 다시는 이

러한 비극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입장을 모든 국

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느낀다.

  

  이에 우리 목포시의원과 26만 목포시민은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끓

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,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결의를 다짐과 

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권고한다.

1.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권 철 현 대변인은 “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

다닌다”는 발언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공식 공개 해명하고 목포시민에게 사죄

하라.

1.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집단으로 비하하여 교묘한 술책

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권 철 현 대변인은 향후 제1야당답게 품위 있는 언행

을 약속하고 즉시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.

1. 이 회 창 총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

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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